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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의 근본정신은 참선수행

불교 교단의삼보는 불(佛), 법(法), 승

(僧)이다.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가 각

각의 삼보를 보장한 삼보사찰이다. 저마

다의 근원을 가람의 최상위에 신성한 영

역으로 경영하고 있다. 통도사의 금강계

단, 해인사의장경판전, 송광사의국사전

이그신성의건축들이다.   

국사전(國師殿)은 승보종찰 송광사의

뿌리이자 근본정신이다. 조선왕조의 왕

들의위패를모신종묘와같은위상이다.

송광사가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전면

에 등장한 것은 1200년에 보조국사 지눌

스님께서 정혜쌍수와 돈오점수의 기치

로 정혜결사(定慧結社)의 중심지로 팔공

산 거조사에서 옮겨오면서 부터다. 지눌

스님은 정혜결사문을 통해 명리만 쫓는

세태를 비판하며 고요에 들어 선정과 지

혜를동시에닦는데힘쓸것을주창했다.

즉 선정과 지혜 닦는 수행자의 본연에

전념해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사자후

를토한것이다. 그러면서자기세속화와

명리추구에 대한 엄중한 경계를 천명했

다. 그 결사운동의 실천이 수선사, 곧 송

광사에서 펼쳐져 16국사의 배출로 이어

졌으니, 송광사의 근본정신은 참선수행

의 수선(修禪)이자, 결사(結社)에 연결

될수밖에없다. 곧송광사는수행근본도

량의귀감인한편, 청정승가공동체구현

의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한국불교 조계

종의 근본도량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수

행근본도량의 핵심적 원동력은 바로 국

사전에 모신 16국사 선맥의 유구한 전통

에서 우러나온다. 세세생생 정법을 이어

온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생명력을 지닌

까닭이다. 

송광사 가람은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배치했다. 의상스님의 화

엄일승법계도 형식의 구도에 따랐다고

알려진다. 건축 밀도가 높고 복잡하지만

상, 중, 하 높이 차등에 따른 삼단구성은

분명히실감할수있다. 하단영역은일주

문과 천왕문 등 진입영역, 중단영역은 대

웅보전, 승보전, 약사전 등 불전영역, 그

리고 상단영역은 국사전, 하사당, 수선사

등선원공간이다. 선원및참선공간이대

웅보전 등 불전건물보다 높은 곳에 위치

한점이파격적이다. 일반적인배치규범

과상당히다른양상이다. 수행본연의승

보사찰의 위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

다. 의도된 의지의 경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정 승가실현을 표방한 승보종찰

의보다분명한자기신념을반영한다. 그

것은 불보종찰 통도사의 정점에 부처님

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고, 법

보종찰해인사의최상위에팔만대장경을

보장한장경판전을배치한원리와같다. 

국사전 정면 한 칸 확장 추정

국사전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맞배지

붕의 건물이다. 정면이 4칸인 짝수칸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같은 이유는 건

물 확장과 관련 있어 보인다. 정면이 홀

수 3칸이 아닌 4칸인 것도 국사 영정을

추가로 봉안할 때 부족한 공간을 확장하

면서나타난모습으로추정한다. 맨왼쪽

칸의폭이다른세칸의폭보다짧은데서

확장의 흔적을 찾곤 한다. 신위의 수가

늘어남에따라종묘정전의칸수를계속

확장해간 사례와 같은 이치다. 국사전의

첫인상은 지붕이 낮아서인지 단정하고

단순한느낌이다. 건축에서꼭필요한요

소만 간결이 갖춘 고전주의적 분위기가

흐른다. 수행공간 속에 위치해서 내밀하

고 고요하다. 미술사학자 빙켈만이 말한

‘고귀한 단순과 위대한 고요’의 정서가

물씬묻어난다.

국사전은 송광사가 배출한 16국사를

모신전각이다. 

국사전에 모신 16국사는 1세 보조국사

부터 16세 고봉국사까지 열여섯 분인데,

15세까지는 고려시대 국사이고, 16세 고

봉국사는 고려와 조선의 과도기에 걸친

분으로 국사급으로 추앙받던 화상으로

알려진다. 

16국사 영정은 쾌윤, 복찬의 작품

국사전의 16국사는 족자에 그린 진영

(眞影)으로 모셨다. 진영은‘참모습’이

라는 뜻이다. 고승대덕의 초상화 형식을

진영이라 부른다. 한가운데에 보조국사

진영을 배치하고, 향좌측에 2세, 4세, 6

세..., 16세 순으로 짝수 번을, 향우측엔 3

세, 5세.7세,...,15세 순으로 홀수 번 진영

을배치해서중앙에시선이모이게했다.

가로 77cm, 세로 135cm로 동일한 규격

이라든가, 표현기법, 장황(표구) 제작양

식, 의도된 기획배치 등을 고려할 때 동

일시기에 동일화원이 그린 것으로 판단

하고있다. 보조국사진영에남아있는화

기에 의하면, 건륭 45년(1780년) 4월에

금어 쾌윤과 복찬이 그려서 영당(影堂)

에안치하였다고기록하고있다. 

화기에 나오는 쾌윤은 18세기 중엽 전

남의 선암사, 태안사, 흥국사 등을 중심

으로 활동한 불모(佛母)다. 삭발염의(削

髮染衣)한 스님은 아니었지만 절에서 평

생‘윤총각’으로 살면서 오직 불화만 그

렸다는 기인으로 통한다. 평소에는 불화

그리는오른손은흰천으로감은채살았

다고한다. 불화를그릴때만목욕재계하

고, 오른손을풀어사용했다는이야기다.

불화 그리는 화원을 일러 화사(畵師), 금

어(金魚), 편수(片手) 등으로 부른다. 그

중편수는‘한쪽손’을의미하는데, 쾌윤

의 불심 깊은 기행에서 유래되었다고 하

니후세사람들을숙연케한는대목이다. 

진영은 16국사 모두 의자에 앉아 계신

전신상을 그렸다. 그 중 아홉 분은 신발

을 벗고 의자에 가부좌를 틀었다. 손에

든 지물을 살펴보면 보조국사만 지팡이

주장자(柱杖子)를 짚었고, 열 분은 불자

(拂子)를 손에 쥐었으며, 나머지 다섯 분

은 아무런 지물을 갖추지 않고 선정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보조국사는 열반에

드실때마지막설법을하고주장자를잡

은 채로 법상에 앉아서 열반에 드셨다고

전한다. 진영 속에 주장자를 짚고 계신

장면도 그를 모티프로 삼은 것인지 궁금

하다. 진영의복식은장삼에가사를걸친

예복 형식으로 통일적이다. 채색에서 진

영의 바탕 배경은 짙은 갈색을 풀었고,

붉은색과초록의단청을주된색조로입

혔다. 16세고봉국사는긴머리카락과수

염을 표현해서 눈길을 끄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급변하는 시대정신

이 설핏 스쳐 지난다. 진영의 모본은 알

려진 바 없어 안타깝다. 단지 보조국사

진영만 대구 동화사 보조국사 진영(보물

제1639호)을 모본으로 해서 그렸다고 전

해지고, 그 외 진영은 모두 관념의 상상

인물화로 구전한다. 보조국사 진영은 동

화사본과부분색채만다를뿐완전판박

이다. 그런데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1995년에 열여섯 진영 중에서 1세, 2세,

14세를 뺀 열셋 진영을 모두 도난당했다

는 사실이다. 승보종찰 송광사의 상징이

나 다름없는 것이니 상처와 안타까움이

어찌깊지않겠는가? 

천정엔 옴 마니 파드 메 훔 진언

텅빈국사전내부에서진영외에눈길

을끄는대목은천정문양이다. 천정은우

물반자로 가설한 우물천정이다. 천정의

바탕은 검정의 현묘함이다. 파계사 기영

각과 통도사 삼성각의 검은 바탕을 닮았

다. 그바탕에육엽연화문을금니로베풀

었다. 여섯 연잎엔‘옴 마니 파드 메 훔’

의육자진언을새겼다. 진언은비교적입

체감이 나오도록 두터이 금니를 입혔다.

천정에 금빛 육자진언이 일승의 원음으

로 파다하다. 대들보의 머리초에도 금니

를 풀었다. 대들보 계풍엔 붉은 서기가

흐르는 용들이 용틀임하고 있다. 용틀임

의 곡선이 대단히 율동적이고 우아하며

기운생동하다. 국사전내부는비었다. 그

곳에서 텅 빈 충만을 느낀다. 고전주의

건축의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과 절제의

아름다움이 빛난다. 짙은 침묵과 고요가

살아있는깊은공간이다. 

1190년 늦봄,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1

만 자 가까운 장문의 <권수정혜결사문>

을 발표하셨다. 문장의 말미에 기원을 담

았다. ‘동승법우(同承法雨)’, 함께 진리

의법비에젖게함이라. 국사전옆이수행

자의선원수선사(修禪社)다. 지눌스님께

서 기거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안거

수행승들의 면벽이 불철주야로 이어지고

있다. 달사(達士)

와 진인(眞人)의

높은 수행을 따르

는 하안거 스님들

의 모습에 송광사

유월의 청산은 푸

르고도 푸른 빛

이다.   노재학(불교미술사진작가)

국사전, 승보종찰송광사근본

수행선원, 가람최상단에위치

보조국사비롯16국사진영

1995년열세분진영도난

국사전내부. 1세보조국사부터16세고봉국사까지16국사진영을봉안하고있다. 1세보조국사지눌스님진영. 

그절집의빛

⑫ 순천 송광사 국사전과 16국사 진영

수행결사, 함께법비에젖게함이라

국사전 전경. 선원공간을 불전보다 높
은곳에배치했다.

세계최초수련전용방석

기기반반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수련문화활성화를위한
기반은품격이다릅니다※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
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수련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습관을갖는효과를줍니다. 고급외피를사용
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
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
단은신소재최고급메모리폼을내익하여자연스럽게
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VIP형 49,000원 䧧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